
보존: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새로운 가닥 추가됨.

반보존: 원본을 반으로 갈라서, 
반씩 새로운 가닥 추가됨. 

분산: 보존 없고, 
갈기갈기 찢어져서 재조립됨.1.  질소 두 가지 동위 원소 

14N과 15N의 방사성이 아닌
밀도 차(무게 차)를 이용해서

2. 원심 분리 처리
-> 밀도 차에 따라 
높이가 다른 층이 형성됨.

Generation = G G0 = 0세대
G1 = 1세대

실제 나타난 
원심 분리 
결과

보존 가설이 맞으려면
G1에서도 15-15 층이 
보존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
(G1 결과에서 가설 기
각됨).

분산 가설이 맞으려면
G2에서도 한 층으로
만 나타나야하는데,
그렇지 않음
(G2 결과에서 가설 기
각됨).

G0

G1

G2

<메셀슨과 스탈의 DNA 복제 실험>



<샤가프 법칙> 1. A(아데닌)은 T(타이민)과 
G(구아닌)은 C(사이토신)과 
수소 결합한다.

2. A와 T는 2개의 수소 결합
G와 C는 3개의 수소 결합을 
이룬다.

3. A와 G는 크기가 큰, 고리 2개의 퓨린 계열
T와 C는 작은, 고리 1개의 피리미딘 계열

4. 이중 가닥은 상보성(상호보완)을 가지므로,
ex) A 맞은 편에는 T가 있다.

따라서, A와 T의 개수가 동일.
G와 C의 개수가 동일.

5. [4.]에서 A=T, G=C이므로,
A+G = T+C
퓨린 계열과 피리미딘 계열은 
딱 50%씩 존재.



<DNA의 반보존적 복제 과정>

1.   헬리케이스가 DNA 이중나선을 풀어냄.
2. RNA 프라이머가 DNA에 붙어 시작점 제공. 
이유: 뉴클레오타이드를 하나씩 붙이기에는 결합이 불안정하여, 일단 큰 블록을 붙여버림. 
복제가 끝날 쯤, 프라이머(RNA이니까)를 다시 DNA로 전환시켜 복제를 완성함.
3.    DNA 중합 효소가 새로운 가닥을 형성 = 신장하다(늘이다). 
3-1. 방향
 - New 가닥 기준: 5’ -> 3’ 방향으로 뉴클레오타이드가 추가됨. = 5‘이 복제 시작 쪽 / 3’이 나중 쪽.  
 - Original, 주형 가닥 기준: 이중 나선은 가닥 방향이 서로 반대. 따라서, 3‘ -> 5’.
3-2. 선도 / 지연
 - 한번에 만들어지면 선도 가닥, 끊어서 조금씩 만들어지면 지연 가닥
 - [헬리케이스의 이동 방향], 즉 [DNA가 풀어지는 방향]과 같으면 선도 가닥,
반대 방향이면 지연 가닥. 
지연 가닥은 끊겨 있으므로, 마지막에 DNA 연결 효소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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